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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케미칼 “우리회사 투자하세요”
중소기업청, 대구-경북지역 투자마트 평가 1위 … 슈가버블 매출 쑥쑥

포항의 친환경 바이오 벤처기업인 그린케미칼(대표. 소재춘)이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투자마트 참가기업 평가

에서 대구․경북지역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중기청은 5월23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포항 테크노엔젤클럽, 엔젤투자협력체(KBAN)과 공동으로 그린케미

칼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제1회 벤처기업 투자마트를 개최했다.

코스닥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로 투자 분위기가 위축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우수 중소․

벤처기업에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과 포항테크노엔젤클럽 등 3개 지

역 엔젤클럽이 공동으로 투자적격 평가를 거쳐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한 

다음, 2003년 3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 KBAN(엔젤투자협력체)의 2차 평가와 대한투자신탁증권, 기업평가센터

의 3차 평가를 통해 투자적격 판정을 받은 그린케미칼, 성화플랜트, 영진하이테크 등 3개 기업을 대상으로 3차

례의 투자마트 개최 계획을 수립해 왔다.

전국 84개 기업이 참여한 2003년 투자마트 평가에서는 그린케미칼이 재무회계 투명성과 기술성, 사업성 등

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A등급(투자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린케미칼은 2003년 초 설탕 성분으로 만든 주방세제 <슈가버블>을 출시해 100만개 정도 팔리는 히트를 

쳤다. 

1999년 3월 화학약품, 기초화합물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포항공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됐으며, 2002년 말 총자산 46억9000만원, 종업원 수는 22명의 중소 제조기업이다.

핵심제품은 산업재인 저온탈지제, 표면경화제, 불소처리제 등과 설탕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 주방용 세제류 

등이 있다. 문의: 054)251-4611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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